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東武 휩齊馬의 哲學과 醫學

東武 李�{첼馬 �0�8�7�3�-�1�9�0�0�) 는 朝熱末期의 사람으로

醫學홉이기 이전에 哲웰者 �(�{힘행者�) 이다 �.
일반적으로 李댐馬의 醫쩔은 ‘며象醫웰’이라고

하는 것은 바로 李샘馬의 힘핑이 ‘四象웬에 基짧

하였기 때문이며
‘

�r�.�g 象騎�&’은 이 ‘四總’을 基木

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�.
그는 �r醫源 �E옮』에서 “나는 짧웰經驗이 있은지 �5�.

�6천년 후에 태어나서 옛 사람들이 저술한 의서를

통하여 우연히 四象 �A 職빠性理�!를 발견하게 되었

다 �. 이에 한 권의 책을 저술하니 이름하여 『壽世保

元』이라 한다 �(企生於뽑혔經輪五六千滅後 因前 �A之

述 �!�I�!�\ 得四象재훌 �I�D�{�f ↑生理 휩
�;

得-환名티헬世保元 �)�" 고

하여 그가 『東醫환센保元」을짓게 된 동기와 그 내

용이 四象人의 �8훨 �R바�i生理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

있다 �.
그러면 그가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하는 ‘四象人

腦빠性理’란 과연 무엇이며 �, 그것은 정말 우연히

깨달아진 것인가�?

이에 앞서 우리는 위의 “옛사람들이 저술한 의

서를 통하여 우연 �6�] �n훨朋�H�i 랜를 발견하였다�. �(因前

�A之교 偶得 �l띄찢 �A빼빠性理 �)�" 고 한 그의 말에서

‘우연히’ 터득하였다는 四象 �A 빼때쐐�i理가 엣 사람

들의 기존 의서를 통하여 깨달은 것인지�, 그렇지

않으변 옛 사람들의 저술을 얽다가 四象 �/＼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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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되어 우연히 깨닿은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

이 요구되므로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

다 �. 왜냐 하면 만일 東武가 옛 사람들의 기존 의서

를 통하여 腦빠 �|生理를 깨달았다연 李 �(햄馬의 醫웰은

기존 의학의 맥락에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

하므로 독자적 가치가 없을 것이요 �, 한편 기존의학

을 설럽하는 과정에서 얻어졌다 할지라도 ‘四象�A ’

을 통한 기존과 다른 緣服 �|生理를 얻었다면 새로운

醫웰이 휠 것이다 �.
여기서 東武가 ‘우연히’라고 한 것은 앞의 사람

들이 저술한 의학서적을 보다가 우연히 떠오른 생

각이 ‘四象�A’이며 ‘腦빠性理’는 이 ‘四象�A’을 통

하여 발견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�.
그렇다면 束武의 ‘띠象�A �n훌빠 �l生理’ 의 발견은 그

것이 우연이라 할지라도 우연한 발견이 아니며 四

象 �A을 통한 필연적 발견임을 알 수 있다 �.
그러므로 東武 뽑헬에서 우리가 �l�i�H 究할 짧超는

그가 默�l 에 앞서 哲작�:�.�! 이 우선인지 �? 그렇지 않으면

힘웰에 앞서 歡���� 이 앞서 는가에 있다 �. 즉 東武 짧

떨에서 우선 되는 것은 ‘腦뻐꺼生理’가아니라 ‘며象

�/＼’이다 �. 그런데 ‘띠象�/＼’은 짧헬의 問짧가 아니라

힘웰의 對象이다 �. 束武의 힘헬이 뽑헬에 우선되는

팽 �[섬가 바로 여기에 있다 �.
그런면 東武가 言及한 ‘며象�/ ＼’ 이란 무엇인가 �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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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用語는 李�{햄馬이전의 조선 의학사에서는 어디에

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中國醫젤에서도

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用語이다 �. 오직 이 말은 李

�i햄馬의 힘쩔뿔인 �r格致훨』에서만이 발견된다 �. 그런
데 이 �f�f 정致훨』는 매象醫웰의 �I京典인 『짜뽑혈렌�t保

元』은 저술하기에 앞서 �l훗辰 �(�1�8�8�0�) 에서 쫓 �E
�(�1�8�9�3�) 까지 �1�4 년간을 거쳐 쓰여진 그의 사상의 방

황기록으로 이 방황의 자취가 『東醫꽉世保元�J �f性

命�5옮』과 『四端論」에 압축되어 있다 �.
여기서 우리는 ‘四象�A ’

이 주 �i샘馬의 哲젠思想、에

서 연유되었음을 알 수 있고 �, 또한 그의 짧펀의 基

本 思想、이
‘

�R옳뻐↑生맹로 이 것이 四象哲핑에 根펌하

고 있음을 알 수 있다

이렇게 볼때 束武가 ‘며象�A의 �6훌�%에生理.’ 를 깨달

은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기존의학의 연구

과정에서 그의 四象哲헬을 통하여 체계화된 새로운

독자적 의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�r폈합합�t 센�保元』

은 바로 이러한 주消馬의 四象협장 �i을 집대성한 原

典이다 �. 그러므로 『東뽑룹世保元』은그것이 醫장�4헬추

라 하더라도 단순한 임상책이 아니며 거기에는 며

象뽑헬의 흉本 댐、理를 파明한 홍陽理論이 포함되어

있다 �. 즉 『束醫휩넨保元�J �1 권의 『性命論�J�, �r四端論 �J�,

『짧充음융�J�, �r腦 �J�l�I헤論』등은 모두 꿇짧理論으로 그의 哲

쩔활인 『格致홉』를읽지 않고는 理解할 수 없는 내

용들이다 �. 그처럼 당시의 의학책들이 哲웰的으로

설영된 것은 한의학에 대한 認識論으로 힘델的 �;�j

法이 導入되었기 때문이다 �.
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그것이 힘핑

的 거法이라 할지라도 당시 主떻따 뿐、想인�1�: 理的
立楊의 ↑�1�J 및작�4的 힘 �� 方法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�.
李淵馬의 縣�4이 기존의 의학과 다른 점이 또한 여

기에 있다 �. 즉 기존의학의 인식방법이 性땐펀따 짧‘

識方法이었다연 束武의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힘

헬的 力法이라는 것이다�. 그러면 東武의 새로운 염

펀이란 과연 무엇일까 �?

흔히들 東武의 哲 �i챔낀 立場을 反朱子쩔이 니 �e�X新

�{需헬이니 하는 것은 東武 哲헬이 바로 당시 이데올

로기인 米子핑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에 있기 때문

이고 �, 또한 그의 웬派를 월흉�E ￥훌錫地 �(�1�7�6�9�-�1�8�6�3�)

에 연계시키는 것도 뿔활의 헬問경향이 反朱子헬的

입장에 있기 때문이지 결코 이들의 承師關係를 입

증할 역사적 자료는 없다 �. 東武와 뿔짧의 관계는

選환 沒後의 私�� 關係이며 첼�:흉의 저서인 『明첼-錄』

어디에서도 東武의 며象힘헬은 찾아볼 수 없다 �.
東武가 지향한 사상의 어휘나 논리적 구조

�(�s�y�n�t�r�a�c�t�i�c �s�t�r�u�o�t�u�r�e�) 가 기존 담론의 틀을 완전

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로 보아 그의 사상은 기존의

어떠한 유파개념과의 관계에서 규정할 수 없는 독

자적 사상임에 틀림없다 �.
그러나 東武의 사상이 아무리 독자적이고 기존의

조선사상사와 단절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조선사

람으로 한 시대를 살았다는 점에서 조선사상사나

의학사의 맥락에서 그의 사상이 유리 될 수는 없

다 �. 그러연 그의 독자적 철학이란 기실 무엇이며

그것은 어대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�?

그의 독자적 철학이란 새로운 철학사상인 ‘四象

힘웰’을 말하는 것으로 『格致꿇』는바로 東武 哲웰

의 �l京典이다 �.
그러므로 우리는 짜武 哲헬이 무엇인가를 알기

위하여는 『格致끓를 �/�i�H 究하지 아니하고는 �*武 哲

쩔을 理解 할 수 없으며�, 李해 �,띤의 뽑퓨�1을 理解하

기 위하여는 李댐 �,띤의 뽑헬이 『東뽑함‘世保元�4 어�l 담

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의 認誠論的 方 �i�t 의 찜쩔思

�t얀�!、을 �J�}�R 解하기 위하여는 또한 『찜致짧를 빠究하지

않을 수 없다 �.
東 �j�}�\�; 의 뽑헬을 따 �l未과 理論의 두 면에서 理解하

여야 한다면 『혐�J�'�J�: 횟」는 臨 �'�*
에 앞서 理論을 理解

하는 힘헬팍가 될 것이다 �. 그가 四象협땅의 �I땅典인

『팡협꽉 �l�i�t�! 깜元」을 쓰기에 앞서 �f�f�a�n 핏』를 먼저 쓴

것은 그가 씩헬에 앞서 그의 엄젠이 먼저 이루어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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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는 것이고 �r�, 東뽑홉렌�:保元』에서 『性命論』과『四端

論』을 말한 것은 그의 얻￥춰理論이 그의 哲쩡며象에

根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�.
『東醫꿇世保元』이 완성완 것이 �1�8�9�4 년 �4월 �1�3 일

의 일이니 四象홈폈이 세상에 나옹지도 올해로 꼭

�1�0�0 년의 세월이 흘렀다 �. 그러나 아직도 李댐馬의

醫學을 위해서 지적한 李濟馬의 哲웰이 무시된채

단순히 『東醫壽世保元』에만국한되어 그의 本來 精

神과는 동떨어진 다른 각도에서 理解하려는 것은

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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